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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고대 페르시아는 고대 그리스보다 우월한 수준의 문화를 창출하고, 고대 근동지

역에서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를 능가하는 가장 방대하고 강한 대제국을 건설하

였다. 기원전 550년부터 330년 동안 키루스, 다리우스, 크세르크세스와 같은 명망 

있는 왕들이 통치했던 페르시아는 다양한 민족들과 문화로 구성된 2백만 평방마일 

규모의 제국을 다스림에 있어서 현대 이란의 남서부에 위치한 고대 페르시아의 수

도였던 페르세폴리스와 파사르가대, 수사로부터 통제하였다. 

이 책은 거대한 궁전 건축, 정교한 세공품, 잘 정비된 행정시스템 등을 다룸으로

써 당시 부유하고 화려했던 페르시아 사회를 통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

히 궁중생활의 거점이 되는 궁전 건축은 수사와 페르세폴리스에 발굴된 중요 유물

들을 선별 및 카테고리 별로 묶어 일러스트와 배경지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 

금 장신구, 사치스러운 식기류, 종교, 매장 풍습, 운송수단, 상업 등을 소개하고 있

으며, 페르시아-그리스 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고대 페르시아를 재해석하고 

있다. 페르시아는 초기 근동지역의 문화와 후기 지중해의 고전 세계 사이의 가교역

할을 했고, 정치·군사·경제·예술 분야에서 그리스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

러나 헤르도투스와 같은 역사가들에 의해 페르시아에 대한 평가가 폄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자는 위대한 고대 제국의 잊혀진 위업과 소외된 문화유산에 대한 재조

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